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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의 거부민감성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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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SNS를 사용하고 있는 20대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거부민감성,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를 확인하고, 거부민감성이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대 여자 대학생 388명을 대

상으로 SPSS 22.0과 AMOS 22.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거부민감성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부분매개하여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고, 거부민감성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순차적으로 매

개하여 SNS 중독경향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SNS 사용률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20대 여대생의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적 요인과 영향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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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1스마트폰 시대’에 사는 우리는 SNS 

(Social Network Service) 세상에서 또 다른 방식

으로의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있다.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도 SNS를 통해 언제 어

디서든 소통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

과 삶의 모습을 공유하면서 소속감과 연결감

을 느끼기도 한다. 또한, 관심사가 맞는 사람

이나 콘텐츠를 팔로우(fallow)하여 계정에 로그

인(log-in)만 하면 정보를 시시때때로 확인할 

수 있다. 댓글과 공감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

하며 관계를 유지하고, 관심있는 정보를 시간

과 공간에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으

며, 다양한 인맥과 관심사를 확장할 수 있다

는 점에서 SNS는 매력적인 매체임에 틀림없

다.

  반면, 한편에서는 SNS의 부작용으로 무분별

한 정보의 확산, 사생활 노출과 함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SNS 중독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오윤경, 2012). 2019년 한국정보

화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서 메신저와 SNS를 가장 많이 이용

하는 것으로 나타나, 메신저와 SNS 이용이 스

마트폰 과의존과 관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SNS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물질

이나 행위중독 증상과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

으로 밝혀졌으며(Echeburua, Corral, 2009), SNS

에 새로 올라온 게시물이나 댓글을 확인하려

는 욕구는 담배나 술의 중독성보다 강하다고 

보고되고 있다(Hofmann, Vohs, & Baumeister, 

2012). 또한, 페이스북 사용자의 약 50%에 해

당하는 3억 5천만 명이 SNS 중독으로 인한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10개국 1천명의 대학

생 중 대부분이 SNS를 단절한 후 불안과 좌

절감, 고립감, 신체적 문제를 동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ickfacebook, 2010). 이렇듯 SNS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의존성이 높아지는 경우, 

우리는 심리적인 부적응 문제를 겪을 수 있

다. 

  특히, 대학생은 중고등학교 시절의 제한적

인 대인관계에서 벗어나 선후배, 교수, 연인 

등 더 넓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시작

하는 시기로 SNS에서의 대인관계도 확장되고, 

중고등학생과 달리 스마트폰 사용이 자유로워

져 스마트폰 사용시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SNS 중독경향성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2019

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는 20대의 

SNS 이용률이 8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평균 SNS 이용시간이 가장 많은 세대도 20대

로 하루 평균 1시간 7분 정도 이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대학생 901명을 대상으로 한 

SNS 이용행태 조사에서는 여대생(1.18시간)이 

남학생(0.95시간)보다 SNS에 몰입하는 시간이 

길었고(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최근 한 설

문조사에서는 여대생 10명 중 3명이 스스로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식하며, 특히 응답자의 

61.1%가 SNS 사용을 스마트폰의 주요 사용동

기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헬스조선, 2020. 6. 

11). 이러한 현상들을 고려했을 때, SNS 중독

에 더 취약할 수 있는 20대 여자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을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심리적 기제들에 대해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고 사료된다.

  SNS 중독경향성과 관련된 연구에서 성별을 

다룬 연구는 아직 부족하지만, SNS 중독경향

성의 수준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일

반적으로 여성이 SNS에 중독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승혜, 2018). 선행

연구 결과에서도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

에 비해 SNS 중독경향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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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김선미, 서경현, 2015; 이영은, 박현

주, 허창구, 2016; 이현주, 김혜경, 2015; Chae, 

Kim & Kim, 2018).

  Kuss와 Griffiths(2017)는 여성의 SNS 중독 취

약성이 SNS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기표

현, 관계 형성 등의 요소가 남성보다 여성의 

성향에 더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근 많은 연구에서 SNS 중독경향성과 대인관

계의 상관이 밝혀지고 있는데, SNS 중독경향

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의 만족감은 낮다

고 보고되었으며(오윤경, 2012), 대인관계 지향

성의 정도에 따라 SNS 중독경향성이 달라지

고(박승혜, 2019), 관계욕구에 대한 불만족이 

SNS 중독경향성을 높인다는 결과(박소현, 

2015) 등 여러 선행연구에서 대인관계문제가 

SNS 중독경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유경자, 2017; 구자영, 2018; 구서희, 

2019; 신가영, 2019). 2019년 한국정보화진흥원

의 조사 결과, SNS를 이용하는 이유로 ‘친교/

교제’(80.0%)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도 

SNS의 이용이 관계 형성의 요소와 밀접한 관

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SNS 중독은 관계중독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업데이트에 대한 강박과 타인에 대한 

의존성을 갖는 독특함을 가지고 있다(이선경, 

2017; 김보경, 2016). Flores(2010)는 어린시절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통한 친밀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경험하지 못할 경우에 심리적인 불

편함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런 상태가 지속되

면 중독 대상이나 행위에 집착할 가능성이 커

진다고 하였다. 

  애착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주양육자의 민

감한 반응성(sensitive responsiveness)인데, 초기 

아동기 때 양육자로부터 반복적인 거부를 당

한 경험으로 인해 이후에 타인들이 자신을 거

부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될 때, 

이를 거부민감성(rejection sensitivity)이라 한다. 

거부민감성은 대인관계에서 거부당할지도 모

른다는 불안한 예측과 더불어 항상 거부를 

지각하고, 거부당하는 것에 과민한 반응을 하

는 인지-정서적 과정으로(Feldman & Downey, 

1994) 비교적 인생 초기에 만들어지며(Feldman 

& Downey, 1994; Pietzak, Downey, & Ayduk, 

2005) 생애 전반의 대인관계에 지속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된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게 거부당

할 것을 미리 짐작하고 거부반응인지 불확실

할 때에도 거부로 해석하고 회피적이거나 적

대감을 보이는 등 비적응적으로 반응하는 경

우가 많다(안선경, 2016). 거절당할 것을 미리 

불안하게 느끼고 거절로 느끼는 경향이 강할

수록 스마트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고(심보현, 2013), 거부민감성이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김기숙, 2019; 이선경, 2017). 또한, 거

부민감성이 높으면 타인의 인정욕구는 높으나 

사람들과의 실제 상호작용보다는 가상 세계로 

몰입하면서 SNS 중독에 빠질 위험이 높을 것

이라는 신민주(2017)의 연구결과도 거부민감성

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

거를 뒷받침한다. 특히, 거부민감성이 남성보

다 여성에게 더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들을 통

해(조재숙, 2016; 이영아, 2014; Downey etal., 

1996; Erozkan, 2009) 거부민감성이 여성의 대

인관계 및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측할 수 있다.

  즉,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관계욕구는 

높지만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부정

적인 정서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SNS에서는 선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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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맺기와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관계욕구를 

채울 수 있고, 대인관계를 통제함으로써 거부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줄일 수 있기 때

문에 SNS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에게 매

력적인 소통 매체가 될 수 있다. 이처럼 거부

민감성이 높으면 SNS 중독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거부민감성이 있는 모든 사

람이 SNS 중독에 빠진다고 볼 수는 없다. 본 

연구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SNS를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는 심리내적 변인과 그 

경로를 밝혀 보고자 한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부를 피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거부를 당할 수 있는 상황

이나 거부와 관련된 신호를 지각할 때 과잉 

반응하게 된다(Levy, Ayduk, & Downey, 2001).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을 거부할

지도 모르는 상황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아

를 보호하기 위한 태도를 발달시키게 되고, 

거부당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일상에서 전

략을 사용할 수 있다(김잔디, 2018).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거절당하지 않을 만하며 바람직

한 자기에 대한 개념으로, 그 개념들이 위협

받지 않을 행동만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Rhodewalt & Davidson, 1986). 

  이처럼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을 완벽하게 

보이도록 노력하고 자신의 실수나 불완전함은 

감추려고 하는 극단적인 자기 제시 양상을 완

벽주의적 자기제시(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라고 한다(Hewitt et al., 2003). 완벽주의적 자

기제시는 완벽주의 성향의 대인관계적이고 표

현적인 측면으로, 개인 내적인 문제와 대인관

계적인 문제 모두와 관련이 있다(Hewitt et al., 

2003; 이효진, 2019 재인용). 또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거절당할 수 있는 상황과 같이 스

트레스가 예상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

해 작동한다(Hewitt, Habke, Lee-Baggley, Sherry, 

& Flett, 2008).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욕구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실수나 결함이 다른 사람

들에게 드러나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

고, 자신을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길 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결함이 드러나는 상

황을 회피한다(임숙영, 2016).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프로필을 

선택적으로 제시한다. 프로필 또는 자신의 계

정을 통해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을 제

시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면은 쉽게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SNS의 특성은 자신을 실제보다 긍정적

으로 제시하며, 부정적인 면은 보여주지 않으

려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

이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주고(안주희, 

2016; 조준희, 2017; 서은진, 2019; 유미진, 

2020), 임숙영(2017)의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욕구수준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SNS 중독경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구서희(2019)의 연구에서도 완벽주의적 자시제

시와 SNS 중독경향성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이는 오프라인 대인관계에서 자기표현이 어려

운 사람일수록 자신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

며 고독을 해소하는 공간으로 SNS를 활용하

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특히 박승혜(2019)는 

여자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이 완벽하게 

보이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될 수 있음이 확

인되어 성별에 따라 다른 개입이 필요함을 제

안하였다. 즉, 완벽한 모습만 보이려 하는 완

벽주의적 자기제시 욕구가 오히려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실제 대인관계보다 SNS

를 선호하여 SNS 중독경향성으로 이어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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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 거부민감성은 거부에 대한 불

안을 예상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서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부정적

인 정서의 조절 실패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결국 심리적 부적응으로 이어지게 된다(이지

영, 2008). 이는 정서를 알아차리고 어떻게 조

절하고 대처하느냐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최

보경(2018)의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이 높으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는 경

향을 보였고, 거부의 예상으로 인한 부정정서

에 대한 인지적 대처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고아라(2017)의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

이 활성화될 때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

략을 사용하면 대인관계 상황에서 거부불안을 

더 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개인이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정보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을 변화시킴으로써 부정적 정서

와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Quiggle, 

Garber, Panak, Dodge, 1992).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적응적 전략과 부적응적 전략으로 구

분되는데(Garnefski, 2001), 적응적 전략은 조망

확대, 계획 다시 생각하기, 긍정적 초점 변경, 

긍정적 재평가, 수용이 해당되며 선행연구에

서 우울, 사회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부

적 상관을 보였다(이승현, 2011; 한성희, 2015). 

반면,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은 반추, 자기비

난, 타인비난, 파국화가 해당되며, 대인관계문

제, 우울, 수치심,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강민경, 2018). 

  본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이 SNS 중독경향

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으로 부정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만을 사용하고자 한다. 

정서조절의 어려움은 중독과 연관성이 많은

데,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면 인터넷이나 스마

트폰 중독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김희정, 

2012; 윤보영, 2016),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주로 사용할 때 SNS 중독경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지, 2015; 권혜민, 2016; 

문슬빈, 2017). 조준희(2017)는 여대생이 부정

적 감정에서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SNS를 

사용하는 경향 때문에 남학생보다 SNS 사용

량 조절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SNS에 더 

몰입하게 된다고 하였다.

  정리해보면,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대

인관계에서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으로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되는 모습만 보여주려

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욕구가 높을 것이다. 

그리고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

의 정서를 살펴보고 구체화하기보다는 자신이 

어떻게 평가되고 수용될 수 있는지 등 관심의 

초점을 외부에 두는 경향이 있으므로(김아름, 

이지연, 2011)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

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부적응적인 정서

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면 부정적인 정서나 

상황을 회피하면서도 관계욕구를 채울 수 있

는 SNS에 몰입할 경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 SNS 중

독경향성,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SNS 중독에 취약할 수 있는 여대

생들의 대인관계적 요인인 거부민감성과 행동

적 측면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정서적 측면

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파악하여 통합적인 

치료 개입을 함으로써 SNS 중독을 위한 상담

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설정한 본 연

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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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민감성,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SNS 중독경향성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을 것이다. 둘째, 여대생의 

거부민감성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완

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

절전략이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

다. 셋째, 여대생의 거부민감성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SNS 중독경향성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SNS를 1개 이상 사용하고 있는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를 

위해 자기보고 형식의 설문지를 제작하여 전

국의 여대생 400명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을 하거나 기재사항

을 누락한 12개의 설문지를 제외한 388개의 

설문지만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만 23.5세(SD=2.2)였고, 

주로 사용하는 SNS는 인스타그램이 70.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루 중 사용시간은 30

분~2시간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하루 

접속빈도는 10회 미만~ 20회가 각각 46.6%와 

36.1%로 대부분이었다. 또한, SNS 활동유형은 

타인 게시물 보기가 30.3%, 관심 계정 팔로우

가 19.0%, 게시물 반응(댓글, 좋아요)이 18.9%, 

정보 습득 및 공유가 17.1% , 사진과 글 게시 

14.8%로 나타나 적극적인 자기표현 보다는 

타인의 게시물이나 정보를 탐색하는 유형이 

조금 더 많았다. 

측정도구

  대학생 거부민감성 척도

  Downey와 Feldman(1996)이 개발한 거부민감

성 질문지(The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RSQ)를 이복동(2000)이 번안 및 타당화한 것

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일상생활에서 부모, 

친구, 연인, 교수 등의 중요한 타인에게 요구

해야 하는 18개의 상황을 제시하고, 각각의 

상황에서 ‘거부불안’과 ‘거부기대’를 예상하는 

정도를 답하게 되어 있다. 18개 상황 각각에

서 거부불안 요인 18문항과 거부기대 요인 18

문항의 하위요인으로 총 36개 문항이 짝지어

져 있고,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 상에서 평

정한다. 거부민감성 점수는 각 상황에서 거부

불안 점수와 역채점한 거부 기대 점수를 곱한 

다음, 구해진 18개 값을 모두 합하여 18로 나

눈 값이다. 점수는 1점에서 36점까지 산출되

며,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민감성이 높음을 의

미한다.

  Downey와 Feldman(1996)의 연구에서 내적 합

치도(Cronbach’s α)는 .83, 한국 대학생을 표본

으로 한 이복동(2000)의 연구에서는 .87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 거부민감성에 대한 신뢰

도는 .928로 나타났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

  Hewitt 등(2003)이 개발하고 하정희(2011)가 

한국의 실정에 맞게 수정․번안 후 타당화한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Scale: PSPS-K)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9문항으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PSP) 8문항,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NDP) 

5문항,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NDC) 6문항

의 세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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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10번 문항은 역채점 

문항으로, 총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적 자

기제시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하정희

(2011)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85이었으며,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은 .88, 불완

전함 은폐노력-행동적은 .75, 불완전함 은폐

노력-언어적은 .7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878,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은 

.879,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은 .793, 불완

전함 은폐노력-언어적은 .823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척도

  Garnefski(2001)가 개발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질문지(CERQ)를 김소희(2004)가 번안 및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정적이

고 불쾌한 일을 경험할 때 떠오르는 9가지 인

지적 대처방략을 측정하는 도구로, 총 9가지 

하위요인들 중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5

가지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4가지

로 구분된다. 각 하위요인별 4문항씩 총 36문

항이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측정된다.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에 해당하

는 전략을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인 자기

비난, 타인비난, 반추, 파국화를 측정하는 16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김소희(2004)의 연구에

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전체 신

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3으로  자기비난 

.76, 타인비난 .83, 반추 .68, 파국화 .78로 보

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859, 

자기비난 .764, 타인비난 .771, 반추 .735, 파국

화 .823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

  정소영과 김종남(2014)이 베르겐 페이스북 

중독 척도(Bergan Facebook Addiction Scale: BFAS)

를 번안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개발한 ‘성

인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간략형 척도(KS-A)’

를 검증 및 수정하여 스마트폰 중독 척도 및 

페이스북 척도 일부 문항을 새롭게 추가한 후 

경험적 접근을 통해 문항을 개발하고 타당화

한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를 사용하

였다. 본 척도는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

애’(7문항), ‘몰입 및 내성’(7문항), ‘부정정서의 

회피’(5문항),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5문

항)의 4개 하위요인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4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

을수록 SNS 중독경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정소영과 김종남(2014)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2로, 조절실패 및 일

상생활장애 .84, 몰입 및 내성 .80, 부정 정서

의 회피 .81,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 .77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941,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865, 몰입 및 

내성 .818, 부정 정서의 회피 .849,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 .809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2.0 

프로그램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

으며,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

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 통계분석과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연구에 사용된 

척도들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연구변

인의 경향성과 정상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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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상관분

석을 통해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

하였다. 넷째, 거부민감성이 SNS 중독경향성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통한 매개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고, 부트스트랩(Bootstrap) 

기법으로 간접효과 신뢰구간을 산출하여 간접

효과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왜도와 첨도

의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변인의 왜도값은 

-.133에서 .673, 첨도값은 -.487에서 2.173으로 

나타나 절대값 기준 왜도<2, 첨도<7로 정규

분포 가정을 충족했다.

  상관분석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거

부민감성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r=.337, p< 

.01),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r=.430, 

p<.01), SNS 중독경향성(r=.388, p<.01)과 모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완벽주의

적 자기제시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r=.432, p<.01) 및 SNS 중독경향성(r=.244, 

p<.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부적응

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SNS 중독경향성과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r=.347, p<.01). 

  세부 요인 상관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완

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세부 요인인 불완전함 

은폐-행동적 요인이 SNS 중독경향성 요인들 

및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세부 요

인인 타인비난과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게 나

타났다. 상관분석 결과 나타난 연구변인들 간

의 Pearson 상관계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거부민감성이 SNS 중독경향성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을 사용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거부민감성, 완벽주

의적 자기제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SNS 중독경향성에 대해 문항묶음(item 

parcelling)을 실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문

항묶음을 위해 요인 계수를 한 개로 지정한 

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각 문항의 

요인 계수를 구하여 각 잠재변인의 요인부하

량이 비슷하도록 문항들을 묶는 방법을 사용

하였다(서영석, 2010; 이지현, 김수영, 2016).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N=388)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거부민감성 11.90 3.68 .673 2.173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4.66 0.76 -.064 .005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3.09 0.54 -.133 -.195

SNS 중독경향성 2.13 0.53 .010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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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모형 검증은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2단계 접근법에 따라 측정모형 검증과 

구조모형 검증으로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구

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홍세희(2000)의 연

구에 따라 Comparati ve Fit Index(CFI), Tucker 

Lewis Index(TLI), Root Mean Square Error or 

Approximation(RMSEA)을 확인하였다. 측정모형

의 적합도는 CFI=.979, TLI=.972, RMSEA= 

.065, =125.349(=48, N=388)로 측정모형

의 적합도 지수는 양호하여 모형수용을 위한 

기준을 적절히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설명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2.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N=388)

1 2 2-1 2-2 2-3 3 3-1 3-2 3-3 3-4 4 4-1 4-2 4-3 4-4

1.거부민감성 

2.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

2-1.완벽주의적 자기노력  

2-2.불완전함 은폐-행동적  

2-3.불완전함 은폐-언어적  

3.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 

3-1.자기비난    

3-2.타인비난      

3-3.반추      

3-4.파국화       

4.SNS 중독경향성       

4-1.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      

4-2.몰입 및 내성       

4-3.부정 정서의 회피         

4-4.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
      

 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N=388)

  TLI CFI RMSEA(90%CI)

측정모형 125.349 48 .972 .979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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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거부민

감성이 SNS 중독경향성으로 가는 직접적인 

경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부적응적 인지

적 정서조절전략을 각각 거치는 경로, 마지막

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순차매개하여 가는 경로를 포

함하는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구조모형 검증과정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

시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직접효과를 나타

낸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에 따라 완벽주의

적 자기제시에서 SNS 중독경향성으로 향하는 

경로를 제외하고, 거부민감성이 SNS 중독경향

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로와 거부민감성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을 매개로 SNS 중

독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경로, 거부민감성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을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경로가 포함

된 경쟁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

모형은 상호포함모형 관계(nest-nested model)이

기 때문에  차이검증을 실시하여 모형 간 

우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추가적으로 다른 

적합도 지수들의 크기를 비교하게 된다. 연구

모형과 경쟁모형의 구조모형 적합도 지수는 

표 4와 같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모형적

합도를 살펴보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

합도 지수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통계모형 비교를 위한  차이검증 결

과에서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 값은 자유

도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χ²=4.251, ∆

=1) 이는 두 모형의 설명량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두 모형의 적합도가 모두 양호하고 두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므로 더 간

명한 경쟁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및 유의성 검증

  본 연구에서 수립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AMOS를 사용하여 그림 1과 같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와 모수추정치를 표 5와 그림 1에 제시하였

다. 추정된 모수의 유의성 검정은 0.05 수준에

서 판단하였고, 표준화 계수를 제시하여 모수 

추정치 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들을 살펴보면, 

거부민감성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β=.174, 

p<.01)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β

=.227, p<.001)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β=.453, p<.001)

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거부민감성(β= 

.209, p<.001)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

략(β=.307, p<.001) 모두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조

모형을 종합하면, 거부민감성이 높으면 완벽

주의적 자기제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수준이 높아지고, 이 때 높아진 완벽주

의적 자기제시 수준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

표 4.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N=388)

  TLI CFI RMSEA(90%CI)

연구모형 125.349 48 .972 .979 .065

 경쟁모형  129.600 49 .971 .979   .065



강지영․심혜원 / 여대생의 거부민감성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 287 -

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SNS 중독경향성을 높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매개효과 검증

  최종모형에서 거부민감성,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SNS 중

독경향성 간에 존재하는 효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로 분

해하고 유의미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2,000

개의 표본을 생성하고, 신뢰구간은 Bias- 

Corrected CI를 확인하여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으로 판단하였다. 분석결과, 거부민감성에서 

SNS 중독경향성으로 향하는 매개경로의 경우 

그림 1.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거부민감성 SNS
중독경향성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표 5.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경 로 B  S.E C.R

거부민감성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172 .174 .054 3.166**

거부민감성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191 .227 .041  4.628***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384 .453 .045  8.571***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SNS 중독경향성 .280 .307 .049  5.661***

거부민감성 → SNS 중독경향성 .160 .209 .040  3.978***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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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만을 거치는 경

로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순차적으로 거치는 매개경로 

두 가지가 존재하며, 각 매개경로에 대해 유

의미성 검증을 실시하여 각 경로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거부민감성에서 SNS 중독경

향성으로 향하는 총 효과는 .303이며, 직접효

과는 .209이다. 해당 경로의 간접효과는 거부

민감성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통해 SNS 중독경향성으로 가는 간접효과와 

거부민감성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부적

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통해 SNS 중독

경향성으로 향하는 간접효과로 이루어져 있고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에 0을 포함

하지 않아 모든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에서 SNS 중독경향성으로 향하는 경로는 직

접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부적응적 인지적 정

서조절전략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SNS 중

독경향성을 완전매개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한 AMOS 22.0의 경우 부트

스트랩 방법을 활용하면 매개변수의 간접효과

가 각각 제시되지 않고 합산하여 제시되기 때

문에 각 매개변수의 세부 경로에 대한 매개효

과 크기의 유의성을 검증할 수 없다. 따라서 

개별 간접효과를 산출하기 위한 팬텀변수

(phantom variable)를 생성하여 유의성을 검증하

표 6. 최종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및 유의성 검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95%신뢰구간)

거부민감성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174** .174**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453** .453**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SNS 

중독경향성
.307** .307**

거부민감성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227**

.079**

(.027~.129)
.306**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SNS 

중독경향성
-

.139**

(.076~.211)
.139**

거부민감성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SNS

중독경향성
.209**

.094**

(.049~.156)
.303**

주. 숫자는 표준화 계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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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검증 결과, 거부민감성에서 부적응적 인

지적 정서조절전략을 거쳐 SNS 중독경향성으

로 향하는 경로(B=.053, p<.01)의 간접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거부민감성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순차적

으로 거쳐 SNS 중독경향성으로 향하는 경로

(B=.007, p<.01)의 간접경로도 모두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나 거부민감성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부적응적 인

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이중매개효과도 확인되

었다.(표 7)

논  의

  본 연구에서는 SNS를 사용하는 여자대학생

을 대상으로 거부민감성, 완벽주의적 자기제

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SNS 중독

경향성의 관계를 확인하고, 거부민감성이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완벽주의

적 자기제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부민감성,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SNS 중독경향성

의 전체 값에 대한 상관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거부민감성이 높

으면 SNS 활동에 더 몰입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며(이윤주,  2019; 신민주, 2017; 

신현민, 2018),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같은 부적응적인 행동 전략을 사용하고(김잔

디, 2019), 거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적응

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박영은, 2017; 김승분, 2019). 또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욕구수준이 높은 사람

이 SNS 중독경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조준

희, 2017; 구서희, 2019)와 맥을 함께 하며, 완

벽하게 보이려는 행동으로 부정정서를 경험할 

때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전략이 부족하여 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고(이효

진, 2019), 부정적인 정서를 회피하는 매체로 

SNS를 중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다(문슬빈, 2017).

  둘째, 거부민감성이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

을 미치는 과정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어떤 역할을 

표 7. 구조모형의 개별 간접효과와 이중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로 B S.E
(95%CI)

lower upper

거부민감성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SNS 중독경향성
.053** .018 .026 .098

거부민감성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SNS 중독경향성
.007** .004 .002 .017

주. 숫자는 표준화 계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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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확인하였다. 개별간접효과 검증에서 

확인된 결과, 거부민감성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부분매개하여 SNS 중독경향

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

해 거부민감성은 SNS 중독경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

절전략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에

서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쉽게 느끼

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거부에 대한 

불안을 회피하면서도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제 대인관계보다 가상공간

인 SNS에서의 대인관계를 선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거부민감성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심리적 불편감이 유발될 때 자기비난, 타인비

난, 파국화, 반추 등과 같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면 그것이 다시 대인관

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로 인한 부정

적 정서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 대인관계보다 

통제가 쉬운 SNS 상에서의 대인관계에 몰입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러한 회피행

동은 부적 강화가 이루어져 그로 인해 중독으

로 이어질 수도 있다(Baker, 2004). 이는 상담

장면에서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부적응

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발견하고 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을 획득할 수 있다면 SNS 중독

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음을 의

미한다. 

  마지막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부적응

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완전매개하여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고, 거부민감성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SNS 중독경

향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거절에 

대한 불안과 동시에 사회적 관계를 맺고자 하

는 강한 욕구로(김진선, 2009) 거절당하지 않

기 위해 자신을 완벽하게 보이도록 노력하지

만,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은 사람들

은 자신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도 실패로 인식하여 자신을 비난하고 자

책하는 경향이 크며(안주희, 2016), 이러한 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으로 인한 부정적

인 정서나 상황을 회피하고 대인관계 욕구를 

채우는 매체로 SNS에 몰입할 가능성이 크다

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상담장면에

서 SNS 중독경향성이 있는 내담자를 만났을 

때, 그가 높은 거부민감성으로 인한 대인관계

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 대인관계보다 

SNS에서의 대인관계를 선호하지는 않는지, 대

인관계에서 거절에 대한 불안을 피하기 위해 

SNS를 사용하면서 자신을 완벽하게 드러내려

고 노력하는지, 그로인해 파생되는 부정적인 

정서를 SNS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소하는지 

등 SNS 중독경향성을 대인관계적 요소와 자

기표현적 행동요소, 정서적인 측면에서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SNS 중독경향

성에 직접효과를 보이지는 않았는데, 이는 완

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다고 해서 SNS 중독

경향성을 초래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안

주희(2016)의 연구에서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가 SNS 중독경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

다 매개변인인 내면화된 수치심을 통해서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고, 서은진(2019)의 연구에서도 완벽주

의적 자기제시와 SNS 중독경향성 사이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매개하여 

매개변인을 통해서만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조준희



강지영․심혜원 / 여대생의 거부민감성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 291 -

(2017)의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가 SNS 중

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의 하위요인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이 부

분매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박승혜

(2019)의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SNS 중독경향성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

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와 SNS 중독경향성의 직접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본 연구에서는 표집대상의 SNS 활동유형 

중 ‘글, 사진, 동영상 게시’가 가장 낮은 비율

(14.8%)로 나타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추측

된다. 즉, 자신의 모습을 노출하는 등 완벽주

의적 자기제시가 반영될 수 있는 활동보다 타

인의 게시물에 반응하는 식의 소극적 활동을 

하는 사용자가 많이 분포된 결과일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SNS 하루 접속 빈

도가 10회 미만(46.6%), 하루 평균 SNS 사용시

간은 30분~1시간 미만(37.4%)이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한 것을 볼 때, 표집대상에 역기능

적인 사람과 기능적인 사람이 섞여있어 SNS 

중독경향성의 특징을 드러내기에는 부족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자신의 완벽한 

모습만을 드러내어 피상적인 대인관계를 맺고

자 SNS를 사용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SNS의 

순기능적인 면인 기존 대인관계의 유지나 진

심어린 소통과 공감을 목적으로 SNS를 적절

히 사용하는 대상이 다수였을 가능성도 존재

한다. 상담 장면에서는 여대생이 SNS를 통해 

어떤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지 먼저 동기를 살

피는 것이 상담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것

에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거부민감성과 완벽주의적 자기제

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

과를 확인함으로써 상담 개입에서의 활용 가

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거부민감

성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순차적 매개효과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나, 부적응적 인

지적 정서조절전략의 간접효과가 주요한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경

우 거부민감성이 높은 여자대학생이 SNS 중

독경향성을 보일 때,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경

향을 파악하고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적응적

인 정서조절전략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상담개입전략에서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여대생들을 

위한 교육과 상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

다. 본 연구는 거부민감성이 SNS 중독경향성

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와 정서적 요인인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간의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그 관계를 

설명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두 가지 

매개경로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인 부적

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를 토대

로, 거부민감성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

더라도 내담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적응적 인

지적 정서조절전략을 확인해 거부민감성과 완

벽주의적 자기제시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적

절히 조율할 수 있는 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

을 획득하는 것이 SNS 중독경향성을 낮추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SNS 사용률에서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20대 여성의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적 

요인들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 

동안의 연구들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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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구들이 대다수로, SNS를 가장 많이 사용

하는 20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SNS 중독경

향성 연구는 극히 드물다. 본 연구는 20대 여

자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요인

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

다. 또한, 거부민감성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

치는 영향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부적응

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이중매개효과를 검

증한 결과, 거부민감성이 높은 여대생은 완벽

주의적 자기제시를 하는 경향이 높고, 이 때

문에 생기는 부정적인 정서를 적응적으로 처

리하지 못하게 되어 SNS에 더욱 몰입하게 된

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여자 대

학생이 상담 장면에서 SNS 중독경향성을 호

소할 때 거부민감성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을 살펴보고, 특히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

서조절전략을 사용하는지 탐색함으로써 SNS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 개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SNS 활동유형 중 자

기표현 보다는 타인의 게시물에 반응을 하거

나 정보탐색 위주로 활동하는 응답자가 많아 

완벽주의 자기제시와 같은 변인에 영향을 주

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SNS 사용 플랫폼이나 

SNS 활동유형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표

집한다면, SNS 중독경향성과 연구변인에 대한 

더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 대상을 20대 여자 대학생으로 선

정하였으나, 휴학생 혹은 졸업유예생의 비율

이 다소 높아(31.7%) 응답자의 환경이 일관적

이지 못한 편이었다. 추후 연구는 일관된 환

경의 응답자 위주의 표집으로 연구의 타당성

을 좀 더 높이고, 응답자의 특성에 맞는 변인

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

구의 자료 수집은 자기보고식 형식에 기초한 

것으로 응답자에 따라 방어적이거나 사회적으

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

다. 추후 연구에서는 심층면접, 실험연구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보다 신뢰로운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여자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대인관계적 

요인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추후에는 남자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또는 남녀 대학생의 SNS 중독경

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하는 연

구 등으로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 연구를 

더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SNS 중독

경향성 총점에 따라 SNS의 기능적 사용과 역

기능적 사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

을 통한 비대면 관계가 일상적인 시대에 SNS 

사용을 중독의 관점으로만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추후에는 SNS 중독경향성의 정도에 따

라 SNS를 사용하는 목적과 내용이 어떻게 다

른지, 어떤 심리적 욕구들이 반영되며, SNS의 

선용과 중독적 사용에 각각 어떻게 영향을 주

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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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SNS addiction 

proneness of female Korean university student:

The mediating effects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Kang, Ji-Young                    Shim, Hae Won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ediated effects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in the relationship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SNS(Social Network Service) addiction proneness. For this, online surveys were conducted on 388 female 

Korean university students in their 20s who are using SNS. As a result,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rejection sensitivity and SNS addiction proneness. it 

was discovered that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sequentially double-mediated the relationship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SNS addiction proneness. This 

study is meaningful to reveal the interpersonal factors and effects that affect the SNS addiction  

proneness amo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their 20s, who account for the highest percentage of SNS 

usage in Korea. 

Key words : female university student, SNS addiction proneness, rejection sensitivity,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